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◼ 미국 8월 고용 +16.2만 명 서프라이즈, 실업률 4.1% 유지 

◼ 7월 고용 감소 주도했던 정부/레저 부문 고용 곧바로 반등 

◼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, 9월 FOMC 결정은 결국 CPI에 달려 있어 

 

6-7월 부진을 딛고 급반등한 고용 

미국 고용 약세가 불과 2개월 만에 뒤집혔다. 8월 비농업 취업자는 +16.2만 명 

증가해 올해 3 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. 직전 2 개월치 고용도 

+5.5만 명 상향 조정되었다. 3개월 평균 고용 증감은 지난달 발표 당시 +2.0만 

명까지 둔화되었으나, 이달 +7.1만 명으로 반등했다. 

실업률은 4.1%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, 시간당 임금은 +0.3%MoM / +3.1%YoY 

상승했다. 임금상승률은 팬데믹 이전인 2019 년 평균 아래로 하락했는데, 최근 

흐름을 보면 연내 2%대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

 

거의 정확하게 되돌려진 7월 부진 

지난달 고용이 감소로 발표되었을 때, 당사는 펀더멘털 이상 보다는 정부 및 레저 

부문의 일시적인 일자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. 그리고 해당 

부분은 8월 들어 정확히 반전되었다. 7월 -5.0만 명 감소했던 정부 고용은 8월 

+3.5 만 명 반등했고, 2 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던 레저 일자리도 +6.2 만 명으로 

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.   

그 외에도 이번 고용지표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, 6-7 월 급락했던 

경제활동 참가율이 일부 반등했고, 고용확산지수는 55.6 으로 2025 년 이후 

최고치를 기록했다. 노동시장 개선이 꽤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. 

 

고용 보다는 CPI가 9월 FOMC를 결정 

결국 지난달 고용 쇼크 당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현재 노동시장은 뜨겁지 않을 

뿐 펀더멘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. 무엇보다 대량 해고의 조짐이 없다. 오히려 

경기 변동에 민감한 제조업/건설업 부문의 고용은 호조에 가깝다. 이는 잭슨홀 

미팅에서의 워시 의장의 평가에 부합한다. 

다만 8 월 고용 호조가 9 월 FOMC 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. 

해맥 총재와 같은 금리 인상론자들에게는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또 

하나의 근거가 되었을 수 있으나, 월러 이사의 발언이 시사하듯 여전히 연준 

인사들은 인플레이션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. 워시 의장은 임금 상승이 

인플레이션의 유의미한 선행지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으나, 굳이 따지자면 

임금 상승률이 높은 것 보다는 안정적인 것이 훨씬 낫다. 9월 금리 인상 여부를 

결정짓는 것은 오는 금요일 발표될 CPI가 될 전망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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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 지난 3개월 평균 고용 +7.1만 명 증가  그림 2. 실업률은 4.1% 유지 

 

 

 
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
 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

 

그림 3.  임금 상승률 모멘텀은 3%로 아래로 떨어져  그림 4. 고용확산지수는 올해 들어 최고치 

 

 

 
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
 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

 

그림 5. 해고 데이터는 여전히 안정적  그림 6.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호조에 가까워 

 

 

 
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
 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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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7.  7월 부진했던 정부/레저 부문 취업자 반등 

 
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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